
OPEC 증산합의로 유가 하락 기대!
배럴당 22- 28달러대 예상 …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인한 공급부족 해결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베네수엘라 유전 파업사태로 인한 공급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원유 증산에 합의했

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 등 11개 OPEC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시간으로 2003년 1월12일 밤 9시30분 오스트

리아 비엔나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100만-150만배럴을 증산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OPEC의 증산 합의로 국제유가는 OPEC 목표 가격대인 배럴당 22-28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회의는 2002년 12월2일 세계 5위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가 파업사태로 인해 하루 200만배럴의 석유

생산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자 소집된 것이다.

세계 5위 석유생산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차질로 인해 국제 유가는 최근 2년 동안 중 최고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한편, 뉴욕 상품거래소의 2월 인도분 석유는 지난 1월10일 31센트 떨어져 31.68달러, 런던 국제 석유거래소

의 2월 인도분 Brent유는 3센트 오른 29.67달러로 각각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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